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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리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교회는 어떻게 이 
지상에 다시 세워졌는지에 대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선교사들은 파네바의 
가족을 여러 번 방문했어요. 
선교사들은 『몰몬경 이야기』라는 책도 
가져왔어요. 파네바는 가족과 함께 그 책을 
읽는 게 정말 좋았어요!

파네바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 나도 선교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몰몬경을 나누어 줘야지.’
다음에 또 다시 선교사들이 

찾아왔을 때, 파네바의 가족은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파네바는 
자신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파네바는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나도 선교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쳐 줘야지.’
어느 날, 선교사들이 파네바의 

가족에게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한 선교사가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침례를 
받으시겠습니까?”

파네바는 마음이 행복해졌고, 
“네!”라고 대답했어요.

“네!” 형과 엄마도 대답했어요.
아빠는 아직 침례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나머지 가족들이 침례받는 것은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가족 중 세 사람이 침례를 

받았어요! 파네바는 예수님에 대해 가르쳐 
준 선교사에게 침례를 받았어요.

파네바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 나도 선교사가 되어서 

사람들이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교회 회원이 되고 가장 좋았던 것 중 

하나는 초등회에 나가는 것이었어요. 파네바는 
초등회 활동에 참여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좋았어요. 특히 그중에서도 초등회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제일 좋았지요. 어느 일요일, 

파네바의 초등회에서는 복음을 나누는 
것에 대한 노래를 불렀어요.

파네바도 함께 노래했어요. “나 
지금 선교사 되고 싶네 클 때까지 언제 

기다려.”
‘지금도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구나.’ 

파네바는 깨달았어요. ‘언젠가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였어!’

그때부터 파네바는 자신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보았어요. 파네바는 좋은 모범이 
되려고 노력했고, 사람들을 교회에 
초대하고, 이웃들을 도왔어요. 몇 년 
후, 파네바는 선교사들을 도와 자기 

도시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몇 년이 더 지난 

후에는 선교사가 되어, 예전에 자신을 가르쳐 준 
선교사들처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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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선교사들과 시간을 보내는 편이 더 

좋습니다.” 파네바는 고국인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다.

16725 KR_October.indb   9 2020-08-25   오전 11:53:15

친 8 친 구 들

파네바는 집 창문 너머로 분주한 거리를 
내다보았어요. 사람들이 시장에 내다 팔 채소와 

쌀, 옷, 그 밖의 다른 물건들을 수레에 싣고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자동차 경적 소리와 개들이 왈왈 
짖는 소리도 들렸고요. 그때, 파네바의 귀에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누가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파네바가 
소리쳤어요. 엄마가 현관문을 여시자, 문간에는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맨 젊은 남자 두 명이 서 

있었어요. 파네바는 지금까지 마다가스카르의 이 
동네에서 그런 복장을 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선교사입니다.” 그중 한 사람이 말했어요. “저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가르칩니다. 저희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엄마가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을 때, 
파네바는 정말 신이 났어요. 파네바네 가족은 모두들 

선교사 
파네바

머리사 위드슨

교회 잡지

(실화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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